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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 출석�확인을�위해서,�
ZOOM�이름을�교회�닉네임으로�바꿔주세요!

2.

신앙고백,�성서봉독와�공동축도�시간에는�
마이크를�켜고�한�목소리로�천천히�낭독하시면�됩니다.�

찬양을�부르는�시간에는�
온/오프라인�사이에�딜레이가�있어서�음소거�부탁드려요

3. 예배�후에�온라인에서도�나눔시간이�있으니�
바로�나가지�마시고�많은�참여�부탁드립니다!!



하나님은�영이십니다.�

그러므로�하나님께�예배를�드리는�사람은�

영과�진리로�예배를�드려야�합니다.



우리는�온�세상을�다양한�모습으로�지으시고�
사랑으로�돌보시는�하나님을�믿습니다.�

우리를�위해�자신을�낮추시고�
은혜로�새로운�생명과�자유를�주시는�

예수�그리스도를�믿습니다.�

또한�매�순간�우리의�호흡�가운데�거하시며�
하나님과�함께�일하게�하시는��

성령을�믿습니다.�

우리는�성�소수자를�비롯한�
모든�사람을�환대하고�더불어�살아가는�

거룩한�공동체를�믿습니다.�

우리는�하나님이�주신�영원한�생명을�믿으며�
사랑과�정의와�평화가�성취된�
하나님�나라의�승리를�믿습니다.�

아멘�





주님,�

제�눈에�빛이�되소서.�

제�귀에�음악이�되소서.�

제�혀에�맛이�되소서.�

제�마음에�만족이�되소서.�

낮의�해가�되소서.�

제�식탁의�음식이�되소서.�

밤의�안식이�되소서.�

제�몸의�옷이�되소서.�

모든�어려운�때�도움이�되소서.�

아멘



1.�예수께서�배에�오르셔서,�바다를�건너�자기�마을에�돌아
오셨다.�

2.�사람들이�중풍병�환자�한�사람을,�침상에�누인�채로,�예
수께로�날라�왔다.�예수께서�그들의�믿음을�보시고,�중풍
병�환자에게�말씀하셨다.�“기운을�내라,�아이야.�네�죄가�용
서받았다.”�

3.�그런데�율법학자�몇이�‘이�사람이�하나님을�모독하는구
나’�하고�속으로�말하였다.�

4.�예수께서�그들의�생각을�아시고�말씀하셨다.�“어찌하여�
너희는�마음�속에�악한�생각을�품고�있느냐?�

5.�네�죄가�용서받았다’�하고�말하는�것과�‘일어나서�걸어가
거라’�하고�말하는�것�가운데서,�어느�쪽이�더�말하기가�쉬
우냐?�

6.�그러나�인자가�땅에서�죄를�용서하는�권세를�가지고�있
음을�너희들이�알게�하겠다.”�그리고�예수께서�중풍병�환자
에게�“일어나서,�네�침상을�거두어�가지고�집으로�가거라”�
하시니,�

7.�그가�일어나서,�자기�집으로�돌아갔다.�

8.�무리가�이�일을�보고서,�두려움에�사로잡히고,�이런�권한
을�사람들에게�주신�하나님께�영광을�돌렸다.�



9.�예수께서�거기에서�떠나서�길을�가시다가,�마태라는�사
람이�세관에�앉아�있는�것을�보시고�말씀하셨다.�“나를�따
라오너라.”�그는�일어나서,�예수를�따라갔다.�

10.�예수께서�집에서�음식을�드시는데,�많은�세리와�죄인
이�와서,�예수와�그�제자들과�자리를�같이�하였다.�

11.� 바리새파�사람들이�이것을�보고,�예수의�제자들에게�
말하였다.�“어찌하여�당신네�선생은�세리와�죄인과�어울려
서�음식을�드시오?”�

12.�예수께서�그�말을�들으시고서�말씀하셨다.�“건강한�사
람에게는�의사가�필요하지�않으나,�병든�사람에게는�필요
하다.�

13.�너희는�가서�‘내가�바라는�것은�자비요,�희생제물이�아
니다’�하신�말씀이�무슨�뜻인지�배워라.�나는�의인을�부르
러�온�것이�아니라,�죄인을�부르러�왔다.”�





헌금하시고자�하시는�분들은�
아래�계좌로�닉네임과�헌금�종류를�적어서�보내주세요.�

(약정,�주정,�십일조,�선교,�건축,�사랑)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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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
코로나�확진자가�급격하게�증가하는�상황에서,�
성도분들과�우리�이웃들의�안전을�위해�

2/12일�주일예배부터�3주간�
전면�온라인�예배로�주일�예배가�진행됩니다.�

이�후�예배에�관해서는�추이를�지켜보고,�
운영위에서�상의�후�다시�공지하겠습니다!�

2.

3.

예배�후에�소그룹으로�나눠서�나눔이�진행됩니다!�

2022년�약정헌금을�신청받고�있습니다.�
동참하기�원하시는�분들은��
신청링크나�운영위�통해서�신청해�주시면�감사하겠습니다.




